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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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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무의도

삶이란 되돌아보기의 연속이다. 새로운 나이대에 접어들거나 직업의 

변화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 더욱 그렇다. 대개 그런 때를 

맞이하면 이전의 삶을 복기하거나 아쉬웠던 순간을 되새김한다. 그리고 

더 나아지기를, 더 건강해지기를,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성찰하며 현재보다 나아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이 어찌 늘 나아지고 발전만 할 수 있겠는가. 성공에 

대한 강박이고 중독이다. 생각을 살짝 틀어 발전된 인생만을 꿈꾸지 말고 

궤도가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면 어떨까. 그동안 일과 

생활에 치여 하고 싶었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풍요롭고 안정적이진 않겠지만 나에게 선물을 주는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결의다. 물론 무작정 희망과 욕망을 좇을 순 없다.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과 배분이 

필요하다. 현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이상과 희망은 조금 높게 

잡아보면 어떨까. 지난 삶이 아쉬워도 크게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욕심과 의욕은 조금 누그러뜨리고 평소 하고 싶었던 다른 삶을 구상하고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이다. 결말은 알 수 없다. 그래도 시도해봄 직하지 

않은가.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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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
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여
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
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
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
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
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
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
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